
후지보의 사업 전략   

“도전ㆍ전진” 사업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판로를 적극적으로 구축 

후지보가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상사집단과 염색 가공 합판 관계를 맺은 

제성후지보 의료유한공사(諸城富士紡 衣料有限公司)가 2004년 10월 8일 개소

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후지보는 중국에서

의 OEM 비즈니스와 니트 텍스타일을 판매하는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기 위

한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후지보는 일본 내에서 메이커로서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후지보 의류품 사업부는 일본 내

외의 여러 생산 거점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글로벌한 경영에 도전하여 계

속 전진해 나갈 틀이 마련되었다. 

의료 사업부가 2004년도 상반기에 올린 판매고는, 텍스타일의 판매가 부진

하여 계획량을 약간 밑돌고 있으나 이익은 계획을 달성하였다. “BVD”는 정

번(定番)된 제품을 타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율의 목

표를 50%로 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숙

녀용으로는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 체내 효소를 활성화하는 해조 추출물을 

함유하게 하는 “슬리미시(slimish)” 가공이나 비타민을 지니게 한 “V-업”이 잘 

팔렸다. 남성용으로는 스포츠 이너인 “파워 애슬리트(Power athlete)”나 “캐주

얼 이너”의 “보디 기어(Body gear)”가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 니트 텍스타일

의 판매는 수입품의 공세에 밀려,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특화 

소재나 특화 가공 상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총 판매고는 계획에 미달되고 있



지만 이익률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BVD”는 현재 전 판매량 중 10% 정도가 해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20% 수준까지 판매고를 올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국, 

홍콩, 대만에서는 판매 존(zone)이 백화점에서 양판점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의 판매도 시험적으로 백화점의 “이세단(伊勢丹)”과 “구광(久光)”의 

두 점포에서 2004년 봄부터 시험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내에서보

다도 1.5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잘 팔리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테이스트(american taste)를 별 저항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

다. 시장을 조사하여 체형에 맞는 내의를 생산하고 판매 방식도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생산면에 있어서 일본과 해외에서의 생산량은 대략 비슷하게 되었다. 타이

에서는 표백 내의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정번품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준(準)정번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쟝수성(常州)에 있

는 “후지보 복장유한공사”에서는 “트렁크스(trunks)”를 생산하고 있고, 정번품

이 아닌 내의의 생산은 협력 관계가 있는 “산둥 상사집단”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봉제는 “사도 소잉(sewing)”이나 “나카쓰(中津) 후지보 어패럴”에

서 하고 있고, 가공은 “후지보 고야마(小山)”와 “후지보 와카야마”가 중심으

로 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는 차별화를, 해외에서는 정번품을 생산한다는 사

고 방식은 없으며, 모든 생산 거점에서는 각기 형편에 알맞는 상품을 생산하

고 있다. 

“제성후지보 의료유한공사”는 “산둥 상사집단”과의 합판 회사로서 200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월 생산 능력을 300t으로 

보고 있었는데 24시간 풀(full) 가공하고 있어 실제로는 근 500t의 생산 능력



이 되고 있으며, 이들 생산량 중 후지보는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성후지보 의료”는 주로 아우터 소재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후지보 와

카야마 공장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 지도하고 있다. 가공 시설은 상압 염

색기, 고압 염색기, 오픈 머서기, 타래 실 머서기, 수지 가공기 등의 신예기

도 있어, 후지보 와카야마 공장보다도 시설들은 우수한지 몰라도, 일본에서 

개발한 가공 기술을 중국에 전수해 주는 것은 아니다. 셔츠가 땀에 젖어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가공 “디스노티스(Disnotice)”와 같은 일본만의 기술 노

하우도 많이 있다. 

일본에서 해외로 옮긴 봉제 거점으로 생지 소재를 더욱 많이 판매하기 위

하여는 역시 그들 소재의 해외 생산 거점이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 텍스타일

의 판매고가 줄고 있을수록, 텍스타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봉제 지역, 

즉 중국에서의 생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있는 고객과 일본어로 상

담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OEM 공급 또는 생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도 일

본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다. 

“제성후지보 의료”에서는 아우터 소재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너 소

재 또는 스트레치나 폴리에스터의 미가공 T-클로스(T-cloth : 경위 20수 정도, 

밀도 60/in 정도의 평직물)나 모달(modal) 혼방 등의 좀 어려운 것도 생산할 

예정이다. OEM 공급의 경우에는 합판한 “상사집단”의 봉제 공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생지를 판매한 경우에는 현지의 일본계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판

매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제품으로서 일본으로 되들여오는 것이 태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판매고를 올리기 위하여도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더욱 중

요하게 될 것이다. 

“상사집단”은 5만추 규모의 방적 공장을 갖고 있으며, 세번수 실의 생산 



기술을 지도하여 실부터 주변의 다른 공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

하고 있으며, 60~80수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사집단”은 

2005년 1월부터 혼방사 전용 5만추 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무라타기계

(村田機械)의 결속 정방기 “MVS” 2대를 설치하게 되므로, 일본의 도요하마

(豊浜) 공장에도 2004년 9월 하순에 MVS 시방기(試紡機)를 도입하였다. 그리

하여 일본에서 먼저 원사를 개발하고 중국에서 본 생산할 수 있도록 활용하

게 된다. 

중국의 고객 중에도 염색이나 가공뿐만이 아니라, 소재부터 중요시하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MVS는 머리를 짜고 고안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을 지닌 

원사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재 메이커로서 원료로부터 세심한 배려

로 독자적인 소재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